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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SNS에서 봤던 사진이 기억에 남는

다.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한라

산 설경 사진과 함께 게시된 글에는 이렇

게 적혀있었다. 스위스보다 제주도가 더

아름답다.

그렇다. 최근 제주 지역에 많은 눈이 내

리면서 제주 중산간은 그야말로 겨울왕국

이다. 다행히 이번 주말에는 눈 예보가 없

어 가족과 함께 눈 구경을 나서보는 것은

어떨까.

▶설경 대장 한라산=겨울 설경의 대장

한라산에는 13일 현재 65㎝ 눈이 쌓여 있

다.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는 자연 생태계

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탐방예약

제가 운영 중이며 성판악은 하루 1000명,

관음사는 하루 500명의 인원만 입장할 수

있다. 최근 탐방예약을 완료한 QR코드를

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일이

벌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, 제주도는

QR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

두에서 페널티를 적용해 최대 1년 동안 탐

방을 금지할 방침이다.

어리목 영실 어승색악 돈내코 석굴암

탐방로는 사전예약 없이도 탐방이 가능하

다. 다만 기상변화 등으로 탐방이 제한될

수 있으니 한라산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

해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집을 나서는 것

이 좋겠다.

겨울철 한라산 산행을 위해서는 안전장

비 준비가 필수다. 아이젠, 스패츠, 스틱,

보조배터리 등을 준비하며 얇은 옷을 여러

벌 겹쳐 입어 체온조절을 위한 옷차림에도

신경 써야 한다.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

사와 간식, 물을 준비하며 쓰레기를 되가져

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.

겨울 산행은 개인의 컨디션에 맞춰 무리

하지 않아야 하며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

취하고 일조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찍 산행

을 시작해 일몰 2시간 전에는 마무리해야

한다.

▶눈 구경 명소부터 신상 핫스폿까지=

1100고지는 눈 구경에 빠질 수 없는 명소

다.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주변 습지

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나무 사이에 피

어난 하얀 상고대가 황홀경이다. 도민뿐만

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겨울

철 제주 여행의 필수코스가 됐다.

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도로

변 불법 주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

하다. 1100고지로 눈 구경을 나선다면 대중

교통을 이용해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. 주

차장도 협소할뿐더러 도로변 불법주차로

인해 큰 혼잡이 벌어져 눈 구경보다 차 구

경을 하다 지쳐버릴 수 있다.

사려니숲길은 높게 솟은 삼나무가 흰 옷

을 갈아입고 탐방객을 맞이한다. 당장이라

도 산타가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달

려 나올 것 같다. 삼나무 사이 눈 카펫이

깔린 길에 서서 사진을 남기면 지금 이곳

이 제주인지 핀란드의 산타마을인지, 사진

을 보는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.

오름과 넓은 초원도 새로운 눈 구경 스

폿으로 떠오르고 있다. 제주시 구좌읍 송당

리의 안돌오름, 서귀포시 애월읍 어음리의

바리메오름, 남원읍 수망리의 물영아리오

름 등 눈이 오고 난 다음날 이곳을 찾는 이

들이 늘고 있다. 한라산보다는 가볍게 탐방

할 수 있고 웅장한 설경과는 또 다른 오름

만의 멋이 있기 때문이다.

이외에도 드넓게 흰 눈이 펼쳐진 마방목

지, 성이시돌목장 등도 인기다. 넓은 초지

에 내려앉은 흰 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

거나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처음 밟아나

가는 그 경험은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.

눈 구경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과 장갑

모자 등 방한용품을 챙겨야 한다. 튼튼한

신발을 신고 제주의 겨울왕국을 만날 마음

까지 챙긴다면 즐거운 주말 나들이가 될

수 있다. 김도영기자 doyoung@ihalla.com

스위스보다 아름다운 제주 설경 보러 갑니다

눈 덮인 한라산.


